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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using the data from the fourth wave (2021) of the Panel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thods
            Among the 5,024 respondents, 652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is study assessed general and safety-related characteristics, including daily safety perception, accident experience, aware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residential safety, and activity limitat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frequency analysis, general linear modeling,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Higher levels of emergency response behavior were observed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who were males (t=3.25, p=.005), had an education level of associate degree or higher (t=-2.14, p=.049), had a mild level of disability (t=-3.51, p=.003), were aware of comprehensive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t=5.32, p<.001), perceived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as safe (t=5.72, p<.001), and experienced fewer activity limitations related to their disability (t=-8.34, p<.001). The model accounted for 39% of the variance in emergency response behavior (F=21.44, p<.001).

          

          
            Conclusion
            Expanding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and improving residential safety are essential for enhancing emergency response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ailored suppor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greater activity limitations. Future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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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263만 1,000명 중 청각 장애인은 442,000명(16.8%)으로 지체장애인(43.0%)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 2024년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각장애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출현율이 높고, 주요 원인은 질환 및 사고와 같은 후천적 요인(92.4%)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Choi et al., 2021). 따라서 청각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며(Crowe, 2021),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게 되면 의사소통, 정서 및 사회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et al., 2021). 이와 관련하여 청각 장애인은 청각적 제한이 있어, 신체적 손상을 입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치료시간이 지체되거나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며, 주변의 위험상황을 인지하는데 커다란 장벽으로 나타난다(Gal et al., 2022).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안전에 취약하며, 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위기의 증가로 인해 오늘날 일상적인 삶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Du, 2009).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자율적인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서 위급상황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Lee, 2023). 장애인은 다양한 장애로 인해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다(Jung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오는 복원력 또한 저하되어 위급상황에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Jung et al., 2019). 장애유형에 따라 이들의 안전 관련 취약성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청각 장애인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급상황을 늦게 인지하고 신고하는 등의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된다(Lee, 2023). 이는 안전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알리는 정보는 대부분 소리로 전달되며, 실제로 청각 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소리 정보를 응급상황에서 즉시 제공받지 못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Son & Yi, 2018). 이와 같이 음성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 장애인의 안전 관련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Lee, 2023). 이의 일환으로 그해 9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교육 · 훈련 및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한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Lee, 2023).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9 안심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돌봄서비스, 수어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Lee, 2023). 그러나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안전 취약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 등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 안전 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Ha & Lee, 2022), 청각 장애인이 화재 대피를 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Choi, 2024)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있음에도 다소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에 취약하며, 현재 장애인들의 안전에 관한 정책은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Kim & Yoo, 2023). 특히 청각적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 대처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Gal et al., 2022).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고려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청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차(2021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청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ㆍ 청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안전 관련 특성, 위급상황 대처 행위를 파악한다.


          	ㆍ 청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안전 관련 특성에 따른 위급상황 대처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ㆍ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4차 장애인삶 패널조사 이차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제4차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원시자료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중 6,121명을 표본 패널로 구축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8001호)이다. 본 조사 자료는 표본추출틀에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지역, 장애등록년도, 연령을 포함하여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문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로 시행되었다(Kim & Kim, 2021). 4차년도 조사 전체 응답자 5,024명 중 청각 장애인 6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안전 관련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제4차 장애인삶 패널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였으며, 각 변수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 가구원 수(규모), 장애 정도,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대는 ‘10세 미만’에서 ‘70대 이상’까지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과 ‘결혼’, ‘이혼/별거/사별’로,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에서 ‘전문대 이상‘까지, 가구원 수(규모)는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애 정도는 ‘중증’과 ‘경증’,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우 좋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은 ‘유’와 ‘무’로 분류하였다.

        

        
          2) 안전 관련 특성
          평상시 안전도, 사고경험 유무,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여부, 주거환경 안전성,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정도이다. 평상시 안전도는 평상시 생활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안전함’ 4점으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경험과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여부는 ‘유’와 ‘무’로 분류하였으며, 주거환경 안전성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거환경에 대해 묻는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정도는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제한과 정도에 대해 묻는 총 14개 문항이다. ‘전혀 없음’부터 ‘매우 많음’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 위급상황 대처 행위
          장애인삶 패널조사에서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못함’ 1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표본설계는 이중추출을 적용하였으며, 원시자료의 이용안내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WIN 25.0 (SPSS,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ㆍ 청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 관련 특성,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는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빈도(n)와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 퍼센트(weighted percent, W(%)), 평균과 표준오차를 확인하였다.


          	ㆍ 청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안전 관련 특성에 따른 위급상황 대처 행위의 차이는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ㆍ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차 연구로서 연구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데이터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메일로 원시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제공받은 자료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변수나 민감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공개용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위급상황 대처 행위
        본 연구대상자인 청각장애인 6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급상황 대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331명(51.4%), 여성 321명(48.6%)이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9, p=.032). 연령대는 60대가 314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위급상황 대처 행위는 10세 미만에서 가장 낮았다가 점점 높아져 40대에 최고조에 이르다 점점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62, p<.001). 혼인상태는 결혼이 335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2.15, p<.001), 학력은 고등학교가 202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도 235명(31.1%)으로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위급상황 대처 행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03, p<.001). 가구원수(규모)는 2인 가구가 230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정도는 중증이 201명(8.6%), 경증 451명(91.4%)이었으며, 중증에 비해 경증이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52.32, p<.001).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좋은 편(59.6%)이었으며, 위급상황 대처 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0, p=.006). 만성질환은 342명(58.2%)이 가지고 있었으며, 가구원수 및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위급상황 대처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52)

          
          

        

        
          
            
              	Variables
              	Categories
              	n† (%)‡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M±SE
              	t or F
              	
                p
              
            

          
          
            	Gender
            	Man
Woman
            	331 (51.4)
321 (48.6)
            	3.47±0.06
3.27±0.07
            	5.09
            	.032
          

          
            	Age range
            	＜10
10s
20s
30s
40s
50s
60s
≥70s
            	76 (4.0)
31 (2.6)
14 (1.5)
14 (1.7)
30 (2.7)
110 (16.7)
314 (59.8)
63 (11.0)
            	2.29±0.13
3.33±0.10
3.41±0.24
3.61±0.13
3.65±0.09
3.51±0.05
3.47±0.05
2.89±0.14
            	13.62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Divorced/Separated/Widowed
            	154 (13.2)
335 (57.0)
163 (29.8)
            	3.04±0.09
3.50±0.06
3.27±0.06
            	22.15
            	＜.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35 (31.1)
116 (17.1)
202 (34.9)
99 (16.9)
            	3.09±0.06
3.45±0.11
3.47±0.06
3.60±0.08
            	9.03
            	＜.001
          

          
            	Household size
            	1-person household
2-person household
3-person household
≥4-household
            	136 (26.1)
230 (38.9)
136 (19.4)
150 (15.5)
            	3.38±0.09
3.46±0.06
3.26±0.07
3.26±0.08
            	2.46
            	.079
          

          
            	Disability severity
            	Severe
Mild
            	201 (8.6)
451 (91.4)
            	2.97±0.05
3.41±0.05
            	52.32
            	＜.001
          

          
            	General health status over the past 6 months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13 (1.5)
414 (59.6)
207 (36.2)
18 (2.7)
            	3.15±0.24
3.45±0.05
3.31±0.07
2.58±0.28
            	5.00
            	.006
          

          
            	Chronic disease
            	Yes
No
            	342 (58.2)
310 (41.8)
            	3.41±0.06
3.31±0.07
            	1.16
            	.290
          

        

        
          
            M=Mean; SE=Standard error; †Unweighted; ‡Weighted.
          

        

        

      

      
        2. 대상자의 안전 관련 특성에 따른 위급상황 대처 행위
        연구대상자의 안전 관련 특성과 위급상황 대처 행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상시 안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편(88.2%)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평상시 안전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위급상황 대처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38.69, p<.001). 사고경험은 ‘있음’ 17명(1.9%), ‘없음’ 635명(98.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19, p=.665).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는 ‘있음’ 453명(72.0%), ‘없음’ 199명(28.0%)이었고,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8.96, p<.001). 또한 주거환경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위급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높았으며(t=9.28, p<.001),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높을수록 위급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19, p<.001)(Table 2).

        
          Table 2.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according to Safety-related Characteristics
            (N=652)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E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M±SE
              	t or F
              	
                p
              
            

          
          
            	Perceived safety level
            	Very safe
Safe
Unsafe
Very unsafe
            	36 (5.5)
574 (88.2)
41 (6.2)
1 (0.1)
            	3.59±0.11
3.38±0.05
3.00±0.17
1.00±0.00
            	1,238.69
            	＜.001
          

          
            	Accident experience
            	Yes
No
            	17 (1.9)
635 (98.1)
            	3.44±0.13
3.37±0.05
            	0.19
            	.665
          

          
            	Awareness of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training
            	Yes
No
            	453 (72.0)
199 (28.0)
            	3.51±0.05
3.01±0.07
            	48.96
            	＜.001
          

          
            	Residential safety
            	 
            	3.00±0.04
            	 
            	9.28
            	＜.001
          

          
            	Degree of daily living limitations related to disability
            	 
            	1.52±0.02
            	 
            	-10.19
            	＜.001
          

        

        
          
            M=Mean; SE=Standard error; †Unweighted; ‡Weighted.
          

        

        

      

      
        3. 대상자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 장애 정도,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상시 안전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 주거환경 안전성 및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복합표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인 경우(t=3.25, p=.005), 최종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t=-2.14, p=.049), 장애 정도가 경증인 경우(t=-3.51, p=.003),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를 하는 경우(t=5.32, p<.001), 주거환경 안전성이 높은 경우(t=5.72, p<.001),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낮은 경우(t=-8.34, p<.001)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39%였다(F=21.44, p<.001)(Table 3).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Emergency Response Behaviors
            (N=652)

          
          

        

        
          
            
              	Variables
              	Categories
              	B
              	SE
              	t
              	
                p
              
            

          
          
            	(Constant)
            	 
            	2.62
            	0.34
            	7.73
            	＜.001
          

          
            	Gender,
            	Man
Woman (ref.)
            	0.17
            	0.05
            	3.25
            	.005
          

          
            	Education,
            	≤Elementary
≥College (ref.)
            	-0.14
            	0.07
            	-2.14
            	.049
          

          
            	Disability Severity
            	Severe
Mild (ref.)
            	-0.24
            	0.07
            	-3.51
            	.003
          

          
            	Awareness of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training
            	Yes
No (ref.)
            	0.34
            	0.06
            	5.32
            	＜.001
          

          
            	Residential safety
            	 
            	0.30
            	0.05
            	5.72
            	＜.001
          

          
            	Degree of daily living limitations related to disability
            	 
            	-0.52
            	0.06
            	-8.34
            	＜.001
          

          
            	 
            	 
            	R2=.390, F=21.44, p＜.001
          

        

        
          
            ref.=reference.
          

        

        

      

    

    

  
    
      논 의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청각 장애인의 안전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제4차(2021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는, 위기 상황을 알리는 정보가 주로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인지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수준과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장애 정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 주거환경 안전성,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유의한 예측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영향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위급 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남성이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과 대처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Crowe, 2021),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나 위험 인식 및 반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남성은 청소년기부터 ‘강한 남성’의 역할을 학습하며, 위기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행동적 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Anjum et al., 2021). 반면, Kim 등(2017)은 여성 청각장애인도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경우 유사한 수준의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원 접근성, 대피소 이용, 정보 획득 능력 등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각 장애인의 안전 관련 중재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위급상황 대처 행위가 높았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청각 장애인들은 위급 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낮았다. 이는 재난정보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서 교육 수준의 격차가 위기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Lee, 2023), 교육 수준이 청각장애인의 자아수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hoi et al., 2021)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인의 낮은 문해력과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해석 능력과 문제 해결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은 모든 판단을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고, 재난 시 적시에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된다(Kim et al., 2017).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각 중심의 정보 전달 방안, 예컨대 시각경보장치의 확대 설치 및 화상수화통역 서비스 활용 강화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 정도는 중증 장애인에서 위급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재난 시 피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Jung et al., 2019)와 일치한다. 이들은 중증 장애인이 비상시 자율적 이동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낮아 위기 대응에 취약하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위급상황에서의 정보 접근성, 이동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장애 정도가 재난 취약성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청각 장애의 경우,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할수록 구두 경고나 알림을 듣지 못하여 위험 인지가 지연될 수 있다(NDC, 2019). Kim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경보음 인식이 불가능하고, 구조자의 지시에 대한 청취 및 반응에도 어려움을 보이므로, 시각 및 촉각 기반의 다감각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Crowe (2021)의 연구에서는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중증 청각장애인이 정보 인식, 위험 판단, 구조 요청, 대피 행동의 각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시각, 진동, 텍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합한 경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반복훈련 기반의 행동 매뉴얼, 접근 가능한 수어통역 자원, 구조대원 대상의 장애 인식 교육 등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는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위급상황 대처 행위의 강력한 예측변수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재난대응 교육훈련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경우,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Engelman 등(2013)은 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체계적 훈련이 청각 장애인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난대응 훈련 시 경보를 알리는 청각 신호 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고체계의 제공과 반복적인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Son & Yi,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Takayama 등(2022)은 대학 등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Ivey 등(2014)은 응급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청각 장애인의 특수한 의사소통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자연재난(풍수해 · 지진 등)과 사회재난(화재 · 산불 등)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주로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드백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5). 반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담당자제도를 운영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각 훈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Oh, 2019), 미네소타주의 경우 수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응급요원의 30%가 수화 기본기를 습득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25). 이러한 맥락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과 자율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주거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위급상황 대처 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으며,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한 주거환경이 재난 시 장애인의 피해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인이며(Kim & Yoo, 2023; King et al., 2019),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안전 앱 설계 시 주거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정보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Gal et al., 2019)와 일치한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장애인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구조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각 장애인의 경우, 청각 경보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지연될 수 있다(NDC, 2019). 따라서 청각 장애인의 주거 공간에는 시각 경보장치, 진동형 화재경보기, 가스 자동차단기 등의 안전 설비를 갖추어, 비청각적 경로를 통한 즉각적인 위험 인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물리적 주거환경이 안전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처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각 장애인의 재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이웃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낮을수록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높았으며,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 자율성이 위기 대응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능적 제한과 재난 취약성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선행연구(Jung et al., 2019)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Jin 등(2020)은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가 낮은 청각 장애인의 우울 위험이 3.5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정신적 취약성과 더불어 위급상황 대응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Kim과 Yoo (2023)는 일상생활 능력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장애의 정도보다는 실제 기능적 자율성이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mith와 Notaro (2015)는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일상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한 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난 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부 지원이 장애로 인한 일상 제한을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한을 완화하고 재난 대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기기 보급 확대, 의사소통 보조 수단 지원, 그리고 일상 기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간호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청각 장애인의 일상적인 자립 능력 향상뿐 아니라, 위급상황 시 효과적인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각 장애인의 위기 대처 능력이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조건, 교육 경험, 기능 제한 수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간호중재 및 정책 설계 시 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 중심의 안전교육 콘텐츠, 기능 수준별 대응 매뉴얼, 주거환경 개선, 반복훈련 강화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 간 비교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 청각 장애인의 실질적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주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장애 정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 주거환경 안전성,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본 모형의 설명력은 39%였다. 본 연구는 제4차(2021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각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교육훈련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저학력자,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 제한이 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간호중재 개발 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각 장애인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할 때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차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설계와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 사용 여부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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